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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은 지키고, 국민 편의는 높이고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국민 편의 확보를 위한 합리적 운영 확대

-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진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과 소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전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23.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6.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856개소 

중 단 84개소에서만 운영 중으로, 전체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 △제한된 

대상 기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확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00~06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 ‘0건’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은 우수한 수준이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난 ’25년에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 

10년 전인 ’15년(8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심야

(00~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

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인 장소(3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23.6%(72건→55건) 감소, 사망자(2명→0명) 감소

  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

사고 사망자 수(’23년 기준)는 평균 0.9명 인데, 우리나라는 0.3명으로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규제 개선을 검토,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 편의를 모두 확보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전문가 연구용역‧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지난 ’26.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 40.0%, 찬성 36.4%, 보통 10.6%, 반대 8.0%, 매우 반대 5.0%



  여론조사 및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경찰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한국도로교통공단, ’26. 5월~7월)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 자치

경찰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대상)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시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해야 운영 가능하다. 

  또한, 앞선 통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은 00~06시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00~06시로 정하고,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

시간 전(22시~)‧후(~07시) 등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 전‧후 비교]

기존

⇨

개선(안)

대상 도로 편도 2차로 이상 편도 1차로 이상

보행/횡단
안전시설

전 구간 보행안전시설 등 설치
* 보‧차도 분리시설, 방호울타리

기존 기준 유지

사고조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 

사고 2건 이상 발생 시 운영 불가
기존 기준 유지

운영시간 야간(21~07시), 조절 가능
무사고시간(00~06시)* 기준
전(22시) 후(07시) 조절 가(可)
* 교통여건에따라탄력조정가(可)

  안전과 소통을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다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후 도로와 속도차이가 있어 시간제 



속도제한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15,856개소)의 1/3(약 6,000개소) 

정도로 추산된다.

※이면도로에 위치하였거나, 보호구역과 연결된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없는

등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이 어려운 장소는 제외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연말

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약 160여 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예정

이며, 이후 지속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다르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심야시간 외 시간의 어린이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경무관 이서영)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하여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책임자 총경 이용관 (02-3150-2051)

담당자 경정 지연환 (02-3150-2151)



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계

 ◦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26. 6월 기준)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등 

15,856 6,241 6,523 182 2,784 75 51

 ◦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고(건) 353 381 350 360 496
사망(명) 2 3 2 2 1
부상(명) 367 386 361 369 502

※ ’25년 사고 증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25년～)’ 도입에 따른 보호
구역 경계 및 인접 지역(300m 이내) 사고 전수 재확인‧수정 집계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고 급증이 아닌 통계 정밀도 향상으로 인한 증가임

 ◦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구분 계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0~2 2~4 4~6 6~8

’21 353 34 9 59 92 99 50 8 1 0 0 0 1

’22 381 57 8 52 93 105 54 11 0 0 0 0 1

’23 350 44 6 46 94 100 47 10 2 0 0 0 1

’24 360 54 5 44 104 89 53 8 1 0 0 0 2

’25 496 88 20 54 129 125 67 10 1 0 0 0 2

 ◦ 기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 시간제 운영 전‧후 교통사고 비교

※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장소(39개소) 대상 통계


